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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PET 흡음재 시장 장악
현대자동차와 공동 개발 … 국내시장 30% 석권하며 폭발적 성장 기대

SK케미칼(대표 홍지호)이 1000억원대의 국내 자동차용 흡음재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Polyester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SK케미칼은 최근 자동차 실내소음은 물론 특유의 냄새까

지 없앤 PET 흡음재 <SKYBOARD>를 현대, 기아, 르노삼성자동차에 공급하며 시장 석권에 적극 나서고 있

다.

이미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상반기 150억원

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2003년 말까지 매출액을 4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흡음재는 소리의 진동을 흡수해 실내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필수 요소로 자동차 플로어, 엔진룸, 

천정, 사이드 도어 등에 삽입되는데, 크게 폴리우레탄 발포 흡음재와 FELT류가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폴리우리탄 소재는 흡음성능은 양호한 반면 재활용이 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마모되는 단점이 

있으며, FELT 역시 페놀 냄새와 환경호르몬을 방출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SK케미칼 스카이비바 이형욱 팀장은 “SK제품은 친환경소재인 PET의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리싸이클링이 

가능하며, 종전 새 차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가 전혀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흡음재 시장은 중소규모의 소재 전문기업과 부품 성형기업들이 분할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SK케미칼

은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PET 흡음재를 개발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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